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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중등 예비음악교사들을 대상으로 동료멘토링을 활용하여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의 자기효

능감 요인들 즉, 상황경험, 간접경험, 언어적/사회적 설득, 감성적/생리학적 상태의 향상과 동료멘토링 인

식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멘토와 멘티로 구성된 팀활동과 멘티의 수업시연 및 동료평가를 실시하였

으며, 교사로서의 자기효능감 향상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인터뷰와 성찰저널을 세부적으로 분석하

였다. 그 결과 교사로서의 자기효능감 요인들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료멘토링의 인식에 대한 

결과 분석에서 멘티의 경우 멘토들의 조언을 통해 상호작용과 소통을 통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는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예비음악교사들의 교사로서의 자기

효능감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한 교육실습 및 실무경험의 기회가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중심어 :∣동료멘토링∣교사의 자기효능감∣자기효능감 요인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mproving the teachers’ self-efficacy for pre-secondary music 

teachers. The research questions for this study were the improvement for teachers’ self-efficacy 

for pre-secondary music teachers and the pre-secondary music teachers’ perception about peer 

mentoring. In this study performed the interview and analyzed the in self-reflection journal in 

order to identify the improvement effect of teachers’ self-efficacy and the participants’ 

perception change in the peer mentoring. As the results from analyzing the change in 

participant’s perception about peer mentoring the mentors had the opportunity to review 

previous learning contents and practice experiences while developing their team activity and for 

the mentees. Mentees said that they were given various help from the mentors’ advices and 

their interactions and communication with mentors. From these results, it could identify that 

there was positive change in participant’s perception about the peer mentoring.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analyzed that it would need to require some chances for pre-secondary music 

teachers to be given some educational practice and field experience utilizing various teaching 

methods in order to improve their self-efficacy and the perception of peer men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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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교사양성 대학 또는 교육대학원의 수업은 이론 중심 

교육으로[1][2], 교육실습 또는 교육활동을 통해 예비교

사들의 교수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교수능력이란 교사

의 교수 과정에서 일어나며 교사의 행동에 따른 학습자

들의 학습의 변화로 나타난다[3][4]. 교수과정에서의 교

수행동은 교수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므로 교원임

용시험에서도 수업실기능력시험이 실시하며 예비교사

들에게 교수능력의 함양을 강조하고 있다. 예비음악교

사들의 교수능력은 졸업 이후 학교현장에서 학습자의 

학습결과와 행동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가

운데 하나이다[3]. 

중등 예비교사들이 교수실습과정에서 좋은 교사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교사로서의 믿음과 신념이

다. 믿음과 신념은 교사의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나며 교

사의 자기효능감은 성공적인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

력이다. 교사는 자신의 신념과 행동을 통해 학습자들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

을 갖는다[5-7]. 교사의 자기효능감은 교수행동의 사고

과정에서 중요한 인지적 요인으로 교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자신의 수업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이 필요하다[8]. 

음악 전공 중등 예비음악교사들은 개인레슨에 익숙

해 실제 다수의 학습자들과의 상호작용의 기회가 적다. 

따라서 수업시연을 통해 교사로서 지식을 함양하고 교

사로서의 신념과 믿음을 가져야 한다. 중등 예비음악교

사의 자기효능감은 교수자로서의 강한 자기효능감과 

학습자 입장에서의 높은 성취도가 서로 연결되어 나타

날 수 있다. 이에 중등 예비음악교사의 자기효능감 향

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등 예비음악교사들이 향후 음악교사로서

의 능력에 대한 신념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동료멘

토링을 통해 교사로서의 열정, 헌신, 지속성 및 교육의 

효과를 높이며 음악교사로서의 자기효능감의 향상을 

위한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한다[9][10]. 본 연구에서는 

Bandura(1997)[11]가 강조한 사회학습이론의 자기효능

감 네 가지 요인 즉, 성공경험, 간접경험, 언어적/ 사회

적 설득, 감정적/ 생리학적 상태에 대해 중등 예비음악

교사들의 자기효능감 향상에 대한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중등 예비교사들의 교사의 자기효능감 향상에 있어 

보조적인 교수법으로는 동료멘토링이 있다. 동료멘토

링은 전문적인 직장 환경에서 잘 표현되고 정의 된다

[12][13]. 예비교수자 교육과정에서의 동료멘토링은 직

장에서의 선임과 후임의 관계가 아닌 학습자와 학습자

의 수평적 관계 형성으로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계에서 

보다 편안한 학습활동이 가능하다. 몇몇 연구들은 교육

과정의 동료멘토링에 대해 동료들과의 협업과정에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고립감을 줄일 수 있는 정서적

인 환경을 제공한다고 강조하였다[14][15]. 

본 연구에서는 동료멘토링을 활용한 중등 예비음악

교사들의 자기효능감 향상 및 동료멘토링에 대한 인식

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수업 후 인터뷰를 실시하고 개

별 성찰저널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인터뷰와 성찰저널 

작성은 학습자들이 자신을 비판적으로 되돌아보며 배

운점, 느낀점 그리고 자신에 대한 평가 기록을 심층적

으로 이야기하며 작성함으로써 학습자들의 변화를 이

해하거나 분석하는 용이하다. 

결과분석을 위해 인터뷰와 성찰저널의 분석은 현상

학적 질적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상학적 분석방법

은 다른 사람의 경험과 세계를 고찰하여 경험적 서술을 

수집하기 위한 방법이다[16]. 현상학적 연구 방법에서

는 기록안 작성, 면담, 관찰 경험적 서술 연구 등을 포함

하며 사회적으로 실재들이 존재하는 것과 자신의 경험

에 의한 의미가 연구 대상이 되어야 한다[16-18].

학교현장실습 경험을 가진 선배 예비교사의 멘토링

을 통해 아직 교수경험이 없는 예비교사의 실습 과제 

수행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예비교사들의 교사로서의 

자기효능감이 향상되고, 예비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동

료멘토링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

며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료멘토링을 통한 예비음악교사들의 교사로

서의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었는가?

둘째, 예비음악교사들에게 있어 동료멘토링에 대한 

인식은 어떠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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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교사의 자기효능감 
교사의 자기효능감은 학습자의 학습동기 및 학습 성

취에 교사가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의 교사의 신념 또는 

믿음이다[19][20]. 이는 교사의 전문성으로 나타나며 교

사의 전문성 개발은 교수활동에 있어 필수적이다

[21][22]. 예비교사가 교사로서 자기효능감을 효과적으

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자기효능감 개발이 

요구되며 자신이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

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23].

Bandura(1977)[23]가 제시한 자기효능감은 특정 상

황에서 기대되는 효능감(efficacy expectation)과 결과

를 기대할 수 있는 결과기대(outcome expectation)로 

개념화 하였다. 자기효능감에 대한 신념은 개인의 인지

과정을 통해 개발되며 이 과정에서 성공경험(master 

experiences), 간접경험(vicarious experience), 언어적/

사회적 설득(verbal/social persuasion), 감정적/생리학

적 상태(emotional/physiological states)에 의해 형성된

다고 하였다[24][25]. 

Bandura의 성과성취(performance accomplishment)

는 요즘의 문헌에서 일반적으로 성공경험(master experiences)로 

언급된다. 위에서 제시된 효능감 요인들은 교사교육에

서 교사효능감으로 나타나며 교사의 자기효능감은 학

습자들의 학업 동기 및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교수효능

감(teaching efficacy)과 개인적 교수효능감(personal 

teaching efficacy) 두 개의 효능감으로 제시된다[6]. 교

사의 자기효능감은 교수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영향을 주며 학습자들의 학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교수활동에서도 적극적이고 

열정을 보이며 학습자들과 교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

과를 준다[26]. 따라서 교사의 자기효능감은 교사로서

의 교수능력 질적 향상에 중요하다.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교사의 자기효능감에 

적용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사의 효능을 

측정하고 교사 효능과 교사행동의 관계 조사 도구 개발

한 연구[6], 집단적 교사 효능의 구성에 대한 이론적, 경

험적 분석을 통한 학생 수준의 성취도에 관한 연구[27], 

중등 예비교음악교사들의 교육실습 전-후 음악교사의 

자기효능감변화 고찰 연구[19],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사 양성을 위한 예비중등교사의 교수

효능감과 교수신념의 변화에 관한 연구[28]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예비교사들의 교수효능감 또는 교사로서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Bandura(1997)[11]가 제시한 사회인지이론은 교사의 

자기효능감의 요인에 일반적인 지침의 제공한다. 자기

효능감의 네 가지 요인 즉, 성공경험, 간접경험, 언어적/

사회적 설득, 감정적/생리학적 상태는 예비음악교사들

의 교사의 자기효능감개발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24]. 또한 네 가지 요인에 의한 효능감의 신념은 학습

자가 습득한 정보에 독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29].

성공경험은 교사의 교수활동이 성공했다고 인식하면 

효능감 신념이 높아지며 후에 숙달된 교수활동이 잘 일

어날 수 있다[30]. 적극적인 성공경험이란 학습자가 현

재의 과제를 수행하기 이전의 성공경험을 의미하며, 성

공은 긍정적인 자기효능감 신념을 갖게 한다[24]. 

Bandura(1997)[11]는 적극적인 성공경험에서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정보의 요인은 과거에 성공한 성과의 해석

의 결과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하였다[24][25]. 성공

경험은 이전의 어려운 과제 또는 맥락 등 다양한 결정 

요인들에 의한 인지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따라서 

과거의 성공경험을 통해 미래의 유사한 교수활동을 수

행하는 데 있어서 반복되는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간접경험은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교수활동을 

관찰함으로써 얻는 경험이다[25]. 다른 교수자들의 수

업활동의 성공과 실패를 관찰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에 

대해 고려하며 정보를 수집한다. 관찰자 입장에서 수업

시연을 하는 예비교수자에게 동일함을 느낄수록 간접

경험이 효능감에 영향을 준다[24][25]. 신뢰할 수 있는 

예비교수자의 수업시연을 관찰할 경우 관찰자의 효능

감은 향상되며, 수업시연이 제대로 시연되지 않았을 경

우 관찰자의 효능감에 대한 기대감은 감소한다[31].

언어적/ 사회적 설득은 언어적 피드백, 격려, 칭찬 및 

성취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나 동료의 피드백과 비판이 부족한 경우 지원에 

제한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32]. 언어적 설득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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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존재하지만 수업실습 연습을 위해 유용하게 활

용될 수 있다[23]. 언어적 설득은 예비교수자들에게 있

어 교사 또는 동료로부터 수업시연 및 교육 맥락에 대

한 능력과 성공 가능성에 대해 언어적 피드백을 들으며 

상호작용한다. 이 과정에서 예비교수자는 다른 예비교

수자와 사회적 설득으로 연결될 수 있다[33].

감정적/생리학적 상태는 효능감에 대한 정보의 요인

으로 예비교수자들이 자기효능감을 형성할 때 생리학

적, 감정적 피드백에 의존하게 된다[24].불안감과 같은 

강한 감정적 자극은 개인능력의 신념을 효율적으로 또

는 비효율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25]. 따라서 적당한 

자극은 주의를 환기시키고 교수능력을 촉진할 수 있다. 

2. 동료멘토링 
멘토링은 경험이나 기술이 많은 사람과 경험이나 기

술이 더 적은 사람을 의도적으로 팀으로 구성하여 합의

된 목표에 따라 특정 역량을 키우고 개발하는 것이다

[34]. 대부분의 멘토링에서 멘토는 멘티보다 경험이 많

거나 멘티가 원하거나 필요로 할 때 지식과 기술을 제

공해 줄 수 있는 계층적 관계를 의미한다[13][35][36]. 

멘토링은 일반적으로 지원과 피드백을 제공하며 이때 

판단이나 기준을 두지 않는다. 

McLaughlin과Talber(2006)[37]은 모든 교사가 자신

의 교수능력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모니터 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동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예비교사들 역시 다르지 않다. 동료멘토링은 동료로서 

지위 또는 나이가 동등할 수도 있으며, 동료 멘토는 멘

티보다 경험이 많을 수도 있고 동일한 수준의 동급생일 

수도 있다[13][38]. 동료멘토링에서 학습자들은 성공경

험, 조언 및 피드백 등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36]. 예비교사는 자신의 교육적 역량을 강화하

기 위한 지원이 요구되며 동료멘토링은 멘토와 멘티로

서 학습에 시너지효과와 더불어 자기효능감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37].

예비교사들 사이에서의 동료멘토링은 동료의 조언이

나 충고를 통하여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나 품성뿐

만 아니라 실제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을 수 있다. 동료멘토링은 학습을 촉진하는

데 있어 동료 간의 신뢰와 상호 존중이 필수적인 요소

이며 지원, 조언, 공감 등을 통해 멘티의 발전을 돕는다

[41-44].

동료멘토링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학생 멘토

의 요인을 탐색하고, 멘토와 멘티의 정서적 측면이 멘

토링 프로그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확인한 

연구[45], 기술·가정과 수업에서는 동료멘토링 수업이 

자아 효능감에 더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교수-학

습방법에 관한 연구[40], 실습과정에서 동료와 함께 학

습한 결과 예비교사들의 교육 정체성의 질적 발전에 대

한 연구[46], 동료멘토링과 여성 학자들 간의 협력에 관

한 연구[47],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음악교사들의 성공

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동료멘토링을 활용

한 연구[48], 고등교육에서의 다양한 학습방법을 활용

한 동료학습 효과에 관한 연구[49] 등 여러 영역에서 동

료멘토링을 활용한 긍정적 효과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

들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연구자 음악교육전공 교육대학원의 <음악

교과교재 및 연구법>에서 학습자들의 동의를 얻어 한 

학기 동한 수행한 연구이다. 본 수업은 음악교육전공 

학생들의 필수 과목으로 수업에 참여한 39명(남학생: 8

명, 여학생: 31명)은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 학생들로 

교육대학원 졸업 후 교사자격증을 수여받을 수 있다. 

교사자격증을 받는 예비음악교사들은 임용고시를 통해 

중등교사, 예술계통의 교육계, 문화예술교육 지도자로 

진출하거나 국내·외에서 학문을 지속하게 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

들은 대학원생들로 다양한 연령층을 이루고 있다. 따라

서 개인에 따라 음악교사로서의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나이를 배

제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학

습자들은 자발적인 참여 학습자들로 성별 비율을 맞출 

수 없으므로 성별 구분 역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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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절차
<음악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의 수업 목표는 음악

전공 예비교사들이 교직과목에서 배우 는 다양한 교육

방법과 교육이론을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

능력을 배우고 향상시키는 것이다. 한 학기(16주) 수업

기간 동안 팀별 2차시 수업지도안 작성, 교과서 및 교과

과정 분석, 교재개발 그리고 멘티들의 수업 시연 과정

을 통해 교수능력, 교사의 전문성 및 자질을 습득하는 

것이다.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지속적

인 팀활동 및 교수자의 피드백을 통해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교수실무 경험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체적인 팀활동은 다음과 같이 진

행되었다. 

첫째, 수업지도안 작성 및 수업시연: 팀 구성은 교생

실습을 다녀온 학생 1-2명(멘토)과 교생실습을 준비 중

인 2-3명(멘티)으로 한 팀에 4-5명으로 10팀이 구성되

었다. 예비교사들은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과정의 음악

교육 단원을 선정하고 2차시 수업지도안을 개발한다. 

이 과정에서 교수-학습에서 요구되는 지식을 습득하며 

교직실무를 경험해 볼 수 있다. 팀활동에서 멘토 예비

교사들은 학교현장학습에 대한 조언과 수업지도안 작

성에 필요한 피드백을 제공하며 멘티 예비교사들이 수

업시연에 도움을 준다. 이때 교수자는 각 팀별 활동을 

관찰하며 피드백을 제공한다. 

둘째, 2009개정 교과과정 및 교과서 분석: 본 수업은 

음악전공의 예비음악교사의 수업으로 팀활동 시 음악

교육의 교과과정 내용에 대해 분석한다. 현재 학교교육

현장에서 사용하는 음악교과서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

며 수업시연자가 시연할 차시의 수업에 대해 팀원들 모

두 같이 준비한다. 이 활동시간에 교수자는 팀활동을 

관찰하며 피드백을 제공한다. 

셋째, 동료예비교사수업 피드백: 멘티 예비교사의 수

업시연이 실시되는 동안 수업을 수강하는 예비교사들

은 수업시연자의 시연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한다. 피드

백의 질문지에는 교육과정의 이해 및 교수-학습전략 

수립, 수업의 도입, 교사의 발문 및 태도, 교사-학생 상

호관계, 학습자료활용, 수업진행, 학습정리, 평가 내용 

및 방법 등 시연에 대해 우수한 점과 개선점을 작성한

다. 시연이 끝난 후 피드백에 대핸 내용을 수업시연자

에게 제출한다. 교수자는 수업시연자가 다른 예비교사

들의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수업시연에 대해 성찰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넷째, 인터뷰 및 성찰보고서 작성: 16주 수업의 마지

막 시간에 이루어진 그룹 인터뷰의 질문은 자기효능감 

측정도구 Riggs 와 Enochs(1990)[7]가 개발한 STEBI 

(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s Instrument)를 번

안하여 본 연구에 적합도록 수정하였다. 질문내용은 다

음과 같다. 

➀ 본 수업을 통해 내용 및 개념에 대한 이해와 지식 

습득이 향상 되었는가? 

➁ 수업시연을 위해 적극적으로 팀활동에 참여하여 

준비하였는가? 

➂ 수업시연을 위해 다양한 교수방법을 실행했는가? 

➃ 본 수업을 수강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과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➄ 그 외 수업에서의 느낀점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

는 것으로 인터뷰의 설문을 작성하였다. 성찰저널

은 16주간의 수업이 끝난 후 자신의 팀활동에 멘

토, 멘티로서의 역할 및 수업시연을 성찰한다. 

➀ 팀활동이 끝난 후 자신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무엇

을 배웠는가? 

➁ 다른 예비교수자의 시연을 통해 자신이 수업을 한

다면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가? 

➂ 교사가 되면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➃ 멘토의 경우 멘티 시연을 위해 수업 진행을 잘 도

와주었는지? 

➄ 멘티의 경우 시연을 잘 진행하였는가? 

➅ 마지막 본 수업을 준비하면서 교수자로서의 느낀

점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으며 작성된 

성찰저널은 연구자에게 수업이 끝난 후 이메일로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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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팀활동 진행방향

3. 데이터 분석
본 연구는 예비음악교사들의 성찰 저널 및 인터뷰자

료를 질적분석 하였다. 인터뷰의 질문은 인터뷰 가이드 

접근법과 표준화된 개방형 인터뷰 방법[50]을 복합적으

로 결합한 반구조화 된 질문으로 마지막 수업 후 약 120

분간 실시되었다. 인터뷰는 MP3로 녹음 후 전사하였

다. 전사한 인터뷰 내용과 성찰저널의 내용분석은 ‘현상

학적 체험연구’의 다양한 전통 중에서 Colaizzi(1978)[51]가 

제시한 자료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수집된 질적 자료

분석은 Bandura의 사회인지이론의 자기효능감의 네 가

지 요인에 따른 주제 분석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

석 과정은 Colaizzi(1978)[51]이 제시한 절차에 에 따라 

첫째, 수입된 자료의 분석에 앞서 참여자의 진술내용을 

반복하여 전체적으로 초벌읽기를 통해 자료전체의 내

용의미를 파악하였다[52]. 둘째, 연구문제와 상응하는 

진술들을 범주화하였다. 셋째, 범주화된 자료를 심층적 

읽기를 통해 개념적 메모 또는 해석된 의미로 기술하였

다. 넷째, 작성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공통주제로 

구축화 하였다/ 다섯째, 본 과정에서 예비음악교사들의 

성공경험, 간접경험, 언어적/사회적 설득, 감정적/생리

학적 상태 요인을 범주화하고 각 범주화에 대해 주요 

내용을 기술하였다. 여섯째, 분석결과를 응답자들과 메

일로 공유하며 그들의 의견을 들어 연구결과에 대해 해

석상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 절차를 거쳤다. 

Ⅳ. 결과분석

본 연구는 중등 예비음악교사들의 동료멘토링을 활

용하여 중등 예비음악교사들의 교사의 자기효능감향상

에 대해 알아보는 연구로써 팀활동에서의 동료멘토링

을 활용하여 예비음악교사들의 교사로서의 자기효능감 

향상과 동료멘토링에 대한 인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

였다. 팀활동이 끝난 후 학습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

한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참여한 10명의 학생들

은 익명(번호 순)으로 학습자 1, 학습자 2, 등으로 표기

하였다. 성찰저널은 16차시 수업이 끝난 후 3명을 제외

한 36명의 학생들이 제출하였으며, 팀학습에서 진행된 

멘토 14명, 멘티 2명으로 분석은 익명(번호 순)으로 멘

토의 경우 멘토 1, 멘토 2 등으로, 멘티는 멘티 1, 멘티 

2 등으로 표기한다. 

1. 예비음악교사들의 자기효능감 향상
예비음악교사들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변화를 보기위

해 본 연구에서는 팀활동을 통한 효능감의 네 가지 요

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자기효능감에 대한 네 가지 요

인은 성공경험, 간접경험, 언어적/사회적 설득, 감정적/

생리학적 상태로 예비음악교사들의 인터뷰와 성찰저널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1 성공경험 요인의 향상 
성공경험에 대한 인터뷰에 참석한 학습자들은 멘토

와 멘티입장에서 성공경험에 대해 논하였다. 성공경험

에 대한 효능감은 멘토에게서 확인할 수 있었다. 멘토

는 교육대학원의 4, 5기의 학습자들로 이미 3학기 이상 

다양한 음악교육 및 교육학 과목을 이수했으며, 한 달

간의 교육실습을 마친 학습자들이다. 

“약간 제 교생 실습 했을 때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쌤들의 수업 시연을 보면서 내가 고쳐

야 할 거 부족한 점을 더 알게 되어서 .(생략).(학습자 6)”

학습자 1은 본 수업의 팀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에 배

운 여러 과목들을 총괄적으로 리뷰해 보는 시간이 되었

다고 하였으며, 이전에 이수한 교육학 관련 과목들을 

통해 수업 모형 또는 평가 방법, 지도안 작성법등에 대

해 익숙하며 수업 시연을 집중적으로 작성해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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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학습자 5). 이와 같

은 결과는 기존의 강의 중심의 이론수업에서 들었던 학

습내용을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팀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동안 기존의 배운 이론을 적용

하려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성공경험에 대한 예비음악교사들의 성찰저널 분석결

과는 다음과 같다. 수업시연을 준비하는 멘티를 위해 

멘토는 자신의 교육실습 경험을 토대로 아이디어, 피드

백과 자료를 제공하며 상호작용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멘토는 스스로 학습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멘토 1, 5, 7, 12, 13).    

“수업자료를 준비하면서 오히려 내가 큰 공부가 되었

던 것 같다. 지도안에 대해 항상 처음에 막막한 느낌이 

들고, 언제 어떻게 짜지란 생각이 먼저 들곤 했었는데, 

이제는 좀 더 자신감 있게 다양한 생각과 방법으로 수

업 지도안을 완성 시켜나갈 수 있을 것 같다.(멘토 1)” 

“시연자들이 1기다보니 처음 수업시연에 두려움을 

가지고 시작했다. 나는 교생 때 수업했던 경험과 5기 동

안 들었던 여러 수업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적극 도왔다.(멘토 7)”

멘토 9는 실제로 부딪히면서 배운 지난 교육실습경험

이 큰 성공경험이라고 깨닫고 앞으로 교사가 되었을 때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였다. 팀활동 과정에서 향후 교수자로서 갖추어야할 

교수능력과 자신감을 갖고 수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포부도 지니게 되었다(멘토 12).

성공경험에 대한 효능감은 멘토의 교육실습경험에서 

나타났다. 실습경험이 없는 멘티를 위해 멘토들은 지금

까지 배웠던 자신들의 교과, 교육실습에서 경험을 생각

하고 정리하면서 멘티들에게 조력자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2 간접경험 요인의 향상
간접경험에 대한 인터뷰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세세한 동료평가를 통해 교수활동에 필

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멘토로서 멘티의 수

업시연을 보며 뿌듯함을 가지고 있었다(학습자 1). 16

주간 멘티들(23명)의 수업시연을 보며 다양한 창의적인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학습자 1, 2). 

인터뷰 분석과정에서 학습자들은 다양한 수업 방법과 

지도안을 통해 간접적으로 좋은 점과 개선할 점을 배웠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업시현을 하면서 수업 시현하는 선생님들을 보면

서 새로운 수업 방식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

서 좋았고..(생략)...(학습자 4)”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교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중략)..여러 사람들의 머리를 맞대고 서

로의 의견을 보니 조금 교재라는 게 일단 수업에 필요

한 도구고 수업에 활용하는 모습을 보았다.(학습자 5)”

성찰저널에서 나타나는 간접경험으로는 동료의 수업

시연을 통해 본인에게 교수자로서 필요한 요소, 갖추어

야 할 교수능력, 학습자와의 소통, 수업방법에 대한 제

시 및 자신의 개선점에 대해 성찰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멘토, 멘티 모두 교수자로서 갖추

어야 할 요소로는 수업 시 적절한 목소리 톤, 크기와 학

습자들과의 눈 맞춤을 중요시 생각하고 있었다(멘토 1, 

5, 12, 14, 멘티 6, 7, 17, 18, 19, 21). 

“여러 선생님의 수업 시연을 보니 나의 단점이 보였

다...(중략)..내가 교생 때 느꼈던 부족했던 점을 선생님

들을 통해 깨닫게 된 부분도 있었다.(멘토 5)”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을 보면서 나는  괜찮을 수 있

을 꺼라 생각했다. 그러나 나도 마찬가지로 떨려서 손

도 많이 떨고 목소리도 많이 흔들렸다. 학생들과 눈빛 

교환과 서로 소통하는 수업이어야 하는데 자신감이 많

이 없어서 눈을 피하는 순간도 많았다.(멘티 18)”

예비음악교사들은 목소리의 크기, 톤 등이 학습자들

의 집중도에 영향을 미치며 학습들과의 눈 맞춤이 교수

자와 학습자사이의 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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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이외에 학습자들 간접경험을 통해 꼭 필요

성을 느낀 것은 교수능력 향상과 교수방법이다. 교수능

력 향상을 위해 수업내용, 순서 및 자료정리·정리를 완

벽하게 준비하며(멘토 3, 6, 7, 멘티 3, 6, 13), 음악적 지

식과 타학문 또는 다양한 교수활동 및 방법을 더 학습

함으로써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지식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멘토 4, 6, 8, 멘티 4, 5, 9, 17, 20, 21).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였

던 것 같다.(멘토 6)”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을 청강하며 ‘이런 주제로 이

런 수업을 할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였다. 다양

한 수업을 볼 수 있어서 유익했고, 나또한 수업을 구상

하고 직접 수업을 해봄으로 값진 경험이 되었다.(멘티 9)”

“남들의 수업시연도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수업의 굉

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남들의 수업을 듣고 영감을 얻

어서 자신의 수업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멘티 21)”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간접경험 요인을 분석해 보았을 

때, 멘토는 멘티의 수업시연을 통해 간접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멘티의 경우 간접경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직접 수업시연을 해본 결과에서 앞

으로의 교수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에 대해 스스로 분

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다른 예비

음악교사의 수업시연을 보며 예비음악교사들은 앞으로 

본인의 수업에서 교재에 대한 분석과 필요한 도구의 활

용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교사의 자기효능감 신념 형

성은 비교를 할 수 있는 예비교사의 교수능력에 달려있

다[24]. 따라서 간접경험의 유용성은 비교할 수 있는 예

비교사의 수업시연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본 연

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1.3 언어적/사회적 설득 요인의 향상
언어적/사회적 설득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간의 피드백의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팀활동 시 교수자의 피드백을 통해 주제

의 포인트 또는 문제점에 대해 수정할 수 있었다고 하

였다(학습자 2). 선후배가 멘토-멘티의 관계로 같이 과

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교수자보다 편한 관계에서 질

문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학습자 8). 

“제 손으로 직접 하면서 멘토랑 몇 주 동안 멘토랑 같

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는게 이해도 빠르고 많이 남는 

거 같아요. 첫 수업 피드백을 받으니까 도움이 되긴 됐

어요. 기분 나쁜게 아니고..제 첫 피드백이 항상 생각나

요. 제 피드백은 긍정피드백 부족이랑 칭찬 같은거…..

(중략).. 피드백 하는것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학습자 10)”

멘티는 수업시연이 후 피드백을 통해 긍정적인 부분

과 개선할 부분을 직접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는 것

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또한 서로간의 상호작용

을 통해 긍정적인 부분과 개선할 부분을 직접적으로 평

가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여러 지도안 볼 수 있는 것도 좋았고 이런 수업도 있

구나도 알게 되었고, 많은 피드백을 받고 싶었는데 긍

정적인 부분과 개선할 부분이든 직접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또 팀별 의사소통 상

호작용에서 생각해봤을 때 교생 갔던 사람들과 안 갔던 

사람들과 같이 조를 짜서 멘토들이 얘기해주고, 교생 

나가지 전에는 지도안 짜는 거에 대해서 그런 개념 같

은거를 잘 몰랐는데 같은 조끼리 의사소통하면서 의견 

나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학습자 7)” 

언어적/사회적 설득에 대한 성찰저널 분석결과는 다

음과 같다. 팀 토론 이외에도 메일, 카카오톡 등을 활용

하며 멘토의 피드백을 통해 아이디어를 확장하며 자신

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가졌다(멘티 2, 5, 6, 7, 18).

“우선 마음에 맞는 팀원들을 만나서 서로 의견을 나

누고 존중하고 피드백해주면서 끝까지 즐거운 분위기

로 마칠 수 있고, 팀원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운 좋은 

시간이었다...(중략)..팀원들이 내 아이디어에 피드백을 



동료멘토링을 활용한 중등 예비음악교사들의 교사로서의 자기효능감 향상과 동료멘토링 인식에 대한 질적연구 313

해주어 생각의 폭이 더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고, 팀원

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

업 방식을 알아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멘티 2)” 

본 수업에서의 멘토는 멘티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집중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멘티에게 수업시연에 필요

한 자료를 제공하고(멘토 1, 5, 14), 조언과 피드백을 통

해 멘티의 수업시연을 도움으로써(멘토 3, 5, 7, 8, 12) 

멘토로서 피드백과 토론을 통해 상호작용을 활성화 한 

것으로 분석된다. 

“내가 교생실습을 다녀오고 나서 제일 뼈저리게 느꼈

던 점이 자신감이었다. 그래서 시연자에게는 자신감을 

줄 수 있도록 시연자의 수업구성을 최대한 존중 하도록 

노력했다. ..(중략)..제재곡과 학습활동 등 구체적인 내

용은 시연자의 의견을 듣고 조언 해 주었다.(멘토 8)”

 

팀활동 과정에서 멘토 10과 멘토 11은 같은 학습자 

입장이라는 것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언이

나 피드백에 있어 어려움과 조심스러움을 나타내었다.

“마음만은 앞서서 정말 많이 도와 드리고 싶었다. 하

지만 나도 같이 배우는 학생 입장이고 단지 몇 학기 더 

일찍 입학해서 실습을 갔다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

접 짜온 지도안에 왈가왈부하기엔 부끄럽기도 하고 어

디까지가 적정선일지 몰라 나도 고민되었다.(멘토 11)”

멘토의 피드백은 멘티의 수업시연을 위한 하지만 멘

토 역시 예비교사로서 제한적인 피드백을 제공[32]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그러나 멘티의 성찰저널 분석을 통해 멘티들의 효

능감은 더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1.4 감정적/생리학적 상태 요인의 향상 
감정적/생리학적 상태에 대한 인터뷰 내용 분석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예비음악교사들은 피드백에 대한 불편

함과 불안함을 나타내었다. 멘토는 같은 학습자로서 동

료를 평가해야 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멘티는 수업

이후 받을 피드백에 대해 불안함을 느꼈다. 이러한 불

편함과 불안함은 수업이 끝난 이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오랜만에 떨림을 느꼈던 거 같아요. 학부 때 다들 위

클리 수업을 하게되면 내 차례가 빨리 끝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수업을 하게되면 자기 차례가 되면 

되게 뭔가 불안하고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났을 때 엄청

난 행복감을 다시 느끼게 해준 수업이었기 때문에 흥미

로웠기에 이번 수업도 그랬어요.(학습자 2)” 

학습자 10은 피드백에서 자극을 받았다고 하였다. 자

신이 받은 피드백에서 가장 생각나는 것은 칭찬의 부족

과 학습자들과의 눈 맞춤이라고 하며 향후 그것을 기억

하며 수업에 임할 것이라고 하였다. 

성찰저널의 감정적/생리학적 상태에 대한 분석에서 

학습자들은 수업시연 준비와 발표에 대한 어려움(멘토 

1, 4, 6, 7 멘티 6, 15, 17)을 나타내었다. 

“수업에서 내가 직접 참여하고 후배 기수과 수업을 

구상하는 팀과 제가 주어졌을 때 내가 선배기수로 후배

기수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지 난감했었다.(멘토 7)” 

“‘발표라는 부담감 때문에 괜찮은 수업이 될까 라는 

불안감이 들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백문이 불여일견’ 

이라는 말처럼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 많았다. 처음해

보는 거라 많이 막막하고 어려웠지만, 학습 목표에 도

달하기 위해 조사하고 이해하는 내 모습을 보고 선생님

의 역할을 해보는 기쁨을 느꼈고, 학생이 수업을 들었

을 때 지식뿐만 아니라 감동이 되고 생각을 넓힐 수 있

는 수업을 하고 싶다는 책임감도 높아졌다.(멘티 17)”

처음 수업이 진행되었을 때 학습자들은 새로운 수업

방법과 팀 구성 및 팀활동, 발표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불안함을 나타내었다. 학습자들은 수업이 종강 한 후의 

학습자들은 학기 초의 고민과 불안함이 교사로서의 자

신감과 뿌듯함으로 나타났으며 교사로서 자신의 미래 

수업을 설계하는 모습을 보였다(멘토 3, 7, 8 멘티 2, 5). 

Mulholland & Wllance(2001)[33]이 제시한 감정적/생

리학적 상태 요인에 대한 이론에 따라 학습과정에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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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불안감을 개인능력을 효율적으로 변화시키며 교

수능력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 동료멘토링에 대한 예비음악교사들의 인식 변화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는 수업에 참여한 예비교

사들의 팀활동에서의 동료멘토링에 대한 인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료멘토링을 통해 멘토와 멘티는 같은 학습자 또는 

선배 후배의 관계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선후배로서의 만남이 거의 없었던 

학과의 특성상 새로운 인간관계의 장이 되기도 하였다.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부러워요...(중략)..학습지도안 

한번 제대로 안 만들어보고 나갔으니까. 아무래도 갔다 

왔다는 사람한테 생생한 얘기를 들을 기회가 없었으니

까. 우리가 아래 기수가 서로 친한 과가 아니잖아요. 그

래서 그런 게 되게 부럽기도 해요 (학습자 1)”

동료멘토링에서 멘토의 생생한 학교현장의 실습 경

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멘티는 간접적인 현장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며, 수업시연 또는 수업지도안 작성 등에 

학교 실무에 관련된 내용을 멘토로부터 도움 받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멘토는 이전에 배운 여러 교과 및 

학습내용을 복습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다른 

예비교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뿌듯함도 

느끼고 있었다(학습자 2). 

“같은 팀이었는데 서로 의사소통도 잘 되고 마음이 

맞아 서로 맡은 일도 열심히 하고 서로 상호작용이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학습자 5)”

동료멘토링에 대한 학습자들의 성찰저널을 분석한 

결과 팀 활동기간의 멘토와 멘티는 자신들의 입장에서 

다른 변화를 볼 수 있었다. 멘토는 조언자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 학습을 복습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으며(멘토 6, 7, 9), 교수자로서의 능력을 향상을 위

해 자신을 성찰하는 멘토도 있었다(멘토 7, 8, 13).    

“나는 멘토로서 도움을 주는 역할이었으나 내가 오히

려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많이 배운 것 같고, 다른 선생

님들의 수업에서 다양한 수업방법을 볼 수 있어서 생각

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서 좋았다.(멘토 6)”

동료멘토링에 대해 멘티는 팀원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선배의 학교현장경험을 통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

었으며, 상호간의 존중과 배려를 통해 팀활동의 만족감

을 나타내었다.(멘티 2, 6, 9, 16, 22)

“교생실습을 다녀온 학우와  실습을 다녀오지 않은 

학우를 한 조로 하여 조별 간 협동심 및 효율적인 활동

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었던 것 같다. ‘멘토’와 ‘멘

티’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서로의 노하우를 전달하고 

지식을 공유하며 더 나은 방안을 찾기 위해 서로 머리

를 맞대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좋았다.(멘티 16)”

“수업 시연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걱정도 많이 되

었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팀 동료들과 

함께 의논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 하나씩 차례차례 

해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먼 훗날, 제 

학생들에게도 동료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고, 같이 협

력하면 어려운 난제도 해결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멘티 22)”

본 연구에서의 동료멘토링에 대한 인식 변화 결과에

서는 동료 간의 신뢰, 상호존중, 배려가 잘 이루어졌으

며 멘토들의 지원, 조언 및 피드백을 통해 멘티의 수업

시연 및 상호간의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동료멘토링을 통한 동료 간의 상호작용은 학습자 간

의 시너지 효과를 주며[39], 멘토와 멘티 모두에게 긍정

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44]. 더불어 

선행연구에 따른 결과들[40-43]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동료멘토링에서도 팀활동에서 학습자들은 서로간의 신

뢰감 통해 학습을 촉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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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동료멘토링을 통한 예비음악교사들의 교

사로서의 자기효능감이 향상에 대한 변화와 예비음악

교사들에게 있어 동료멘토링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동료멘토링을 활용한 학습활동

은 예비음악교사의 자기효능감에 향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 예비음악교사의 교사로서의 자

기효능감은 교수자로서의 강한 자기효능감과 학습자 

입장에서의 높은 성취도가 서로 연결되어 나타난 결과

이다. 본 연구에서는 Bandura(1997)[11]가 강조한 사회

학습이론의 자기효능감의 성공경험, 간접경험, 언어적/ 

사회적 설득, 감정적/ 생리학적 상태에 대해 분석하였

으며 그 결과 네 가지요인은 중등 예비음악교사의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25][53]. 수업

지도안 작성 및 수업시연을 위해 팀활동 과정에서 성공

경험의 향상은 멘토에서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

었으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성공경험은 이전의 학습경험을 지금의 과제를 수행

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전의 학습경험에서

의 성공은 유사한 학습활동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으며 

더욱 성공으로 이끈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교수실습

을 경험한 예비음악교사들은 본 수업을 성찰의 기회로 

갖고 성공경험을 향상시켰다. 두 번째, 간접경험은 다른 

예비음악교사의 수업시현을 관찰함으로서 얻는 경험이

다. 간접경험은 멘토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지난 교수경

험을 되돌아보며 교수활동과 행동 변화를 향상 시키고

자 하였다. 멘티의 경우 간접경험보다 수업시연을 통한 

직접경험으로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본인의 수업시연

과 다른 예비음악교사의 수업시연을 비교하며 부족했

던 점, 개선사항 등에 대해 스스로를 분석하였다. 세 번

째, 언어적/ 사회적 설득 분석결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멘토는 멘티를 위한 피드백, 

학습자료 제공, 조언 등 언어적 설득 향상이 높았으며, 

멘티는 멘토와의 팀 토론 및 피드백을 통한 사회적 설

득 향상이 높게 나타났다. 네 번째, 감정적/ 생리학적 

상태 분석에서는 멘토와 멘티 모두 본 수업에 대한 걱

정, 부담 그리고 불안감을 나타냈었으나 수업이 끝난 

후 학습자들은 본인들의 팀활동에 대해 만족감과 뿌듯

함을 나타냈다. 더불어 앞으로 교수자로서 갖추어야 할 

교사의 자질 및 교수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

인할 수 있었다. 

동료멘토링에 대한 멘티 예비음악교사들은 멘토와의 

상호작용과 소통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개별 레

슨 또는 개별 학습이 주를 이루는 음악과에서 동료멘토

링은 서로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향상할 

수 있었다. 이 외에 동료멘토링에서 학습자들은 서로간

의 신뢰, 존중, 배려를 배울 수 있었다고 하였다. 16주간 

23명의 예비음악교사들의 수업시연을 통해 학습자들은 

다양한 수업지도안과 수업방식 등을 배울 수 있었으며 

교직실무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

로 다음과 같은 논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중등 예비음악교사의 교수능력을 향상할 수 있

는 수업과 연구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중등 예비음악

교사는 2년간의 대학원과정 중 단 한 달만 학교현장의 

교육실습을 할 수 있다. 2년간의 기간 동안 한 달의 실

무경험이후 실전에서의 교수활동은 쉽지 않다. 학기 중 

교수실습, 전문가의 수업컨설팅 및 동료 간의 피드백 

등을 통해 교수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과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교육대원생으로서의 동료멘토링 또는 선후배

간 학습활동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대부분의 교육대학

원 학습자들은 직장인으로서 자신의 학습능력 신장 또

는 임용고시 시험을 보기 위해 학습을 지속하고 있다. 

대부분 수업이 같은 기수로 또는 선·후배가 같이 수강

하는 수업이라 하더라도 상호작용 및 소통은 잘 이루어

지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공유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한 강좌에서만이라도 선·후배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줄 수 있는 수업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추가적인 연구와 다양한 교직실무 수업들을 통해 향후 

예비교사들의 교수능력과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연구

가 필요하다. 더불어 교육대학원의 특성에 따른 학습자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교수법 에 대한 추

가적인 양적 및 질적 방법론적 연구들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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